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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집회 소감
손 현 섭

보고 싶은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성령. 
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는 집회가 되길 말이다

당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덕분에 무사히 시간 안에 도착하여 사전 점
검을 할 수 있었다 사실은 농업환경원 측이 일주일 전 갑자기 식사 불가. 
를 통보하여 크게 당황하였다 홍성집회의 배지현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이 . 
동분서주 뛰며 해결한 덕분에 맛있는 식사가 차려졌다. 

이번에는 봄 집회 후에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 수를 줄이고 휴식시
간도 늘리는 등 좀 여유로운 일정이었다 다행히도 모두 다 천천히 진행. 
한 이번 일정이 부담스럽지 않고 강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어서 감사했다 어떤 분들은 참석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생각하면 오. 
히려 더 강의 수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의 운영을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내년 봄 집회는 일본무교회인의 한국방문과 겹쳐 여 명의 일본 교우, 10
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그중 한 분의 강의도 계획하고 있다 멀리서 오. . 
시는 같은 신앙의 동지를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기도
한다 더구나 우리의 나이도 많아지고 인원수도 감소하는 요즘이 아닌가. . 
이럴수록 만남이 더 소중하고 필요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내년 월 마지막 주말 일 시작 일 종료 은 시간을 내4 (26 14:00 , 27 15:00 )
어 홍성으로 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손현섭. ( )



신약성서 번역본
사도행전 ( 3:14-26)

전 준 덕

절 14 : ὑ ῖ ὲ ὸ ἅ ὶ ἠ ὶ ᾐμε ς δ τ ν γιον κα δίκαιον ρνήσασθε κα τήσασθε 
ἄ ῆ ὑ ῖ ,νδρα φονέα χαρισθ ναι μ ν

사역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였으며 오히: 
려 살인자를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간구하였소.

주 단축동사 의 제 과 중간 직설 복 인칭) 1. ἠ : ἰ ( ) 1 , , , , 2 . ρνήσασθε α τέω
(3:2)

살인자 의 제 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2. : ( ) 3 , φονέα φονεύς
격.

거져주다 값없이 주다 친절을 베풀다 은3. ῆ : ( , , , χαρισθ ναι χαρίζομαι
혜를 주다 용서하다 라는 동사의 제 과 수동 부정사, ) dep 1 , , . 

절 15 : ὸ ὲ ἀ ὸ ῆ ῆ ἀ · ὃ ὁ ὸ ἤτ ν δ ρχηγ ν τ ς ζω ς πεκτείνατε ν θε ς γειρεν 
ἐ ῶ , ὗ ἡ ῖ ἐ . κ νεκρ ν ο με ς μάρτυρές σμεν

사역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왕되신 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 ,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렸소이다 우리는 이분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

주 의 합성어 지도자 군주 왕) 1. ἀ : ἀ (ἀ +ἄ ) ( , , , ρχηγόν ρχηγός ρχή γω
창설자 창시자 설립자 의 제 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격, , ) 2 , .

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2. ἀ : ἀ (ἀ + ) πεκτείνατε πεκτείνω πό κτείνω
죽이다 사형하다 말살하다 파괴하다 라는 동사의 제 과 능동 직설( , , , ) 1 , , , 
복 인칭, 2 .



죽은 생명 없는 의 제 제 변화 형용사에 속한3. ῶ : ( , ) 1, 2 , νεκρ ν νεκρός
남 복 소유격, , .

절 16 : ὶ ἐ ὶ ῇ ῦ ὀ ὐ ῦ ῦ ὃ ῖκα π τ πίστει το νόματος α το το τον ν θεωρε τ
ὶ ἴ ἐ ὸ ὄ ὐ ῦ· ὶ ἡ ἡ ’ ὐε κα ο δατε στερέωσεν τ νομα α το κα πίστις δι α το

ῦ ἔ ὐ ῷ ὴ ὁ ἀ ὑ ῶ .δωκεν α τ τ ν λοκληρίαν ταύτην πέναντι πάντων μ ν
사역 자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알게 되었: , 

으며 그분의 이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에수스님에 의해 일어난 . 
믿음이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저 환자에게 일어났소
이다 나타났소이다( ).

주 믿음 신뢰 신임 신실 약속 증거 보증 담보) 1. : ( , , , , , , , , πίστει πίστις
서약 확신 내용 신앙의 교리 신앙의 자유 힘 의 제 변화 명사에 속한 , , , , , ) 3
여성명사의 단 여격, .

믿음을 기초하여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의 2. ἐ ὶ ῇ : ( , , )π τ πίστει 
숙어.

의 단 소유격3. ὀ : ὄ , . (1:15)νόματος νομα
단축동사 보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감지하다4. ῖ : ( ) ( , , , , θεωρε τε θεωρέω

알다 깨닫다 발견하다 경험하다 맛보다 라는 동사의 현 능동 직설, , , , ) , , , 
복 인칭, 2 .

단축동사 의 제 과 능동 직설 단 인칭5. ἐ : ( ) 1 , , , , 3 . στερέωσεν στερεόω
(3:7)

온전 완전 건전 건전함 의 제 변화 명6. ὁ : ὁ ( , , , ) 1λοκληρίαν λοκληρία
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

의 합성어 부 전치사처럼 소유격을 지배7. ἀ (ἀ +ἔ ) ( ) (πέναντι πό ναντι 
함 반대편의 맞은편의 앞에 반대로) : ( , , , )



절 17 : ὶ ῦ , ἀ , ἶ ὅ ὰ ἄ ἐ , ὥκα ν ν δελφοί ο δα τι κατ γνοιαν πράξατε σπ
ὶ ἱ ἄ ὑ ῶ . ερ κα ο ρχοντες μ ν

사역 형제들이여 지금도 여러분은 알지 못함에 따라 행하고 있으며: , 
여러분의 관원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이다.

주 의 복 주 호 격 본절은 호격) 1. ἀ : ἀ , ( ) . ( ) (1:14)δελφοί δελφός
의 합성어 무지 죄에 대한 무지 의 2. ἄ : ἄ (ἀ+ ῶ ) ( , )γνοιαν γνοια γν σις

제 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1 , .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 따라 의 숙어3. ὰ ἄ : ( , ) .κατ γνοιαν 

하다 행하다 완수하다 모으다 징수하다 있4. ἐ : ( , , , , , πράξατε πράσσω
다 지내다 살아가다 라는 동사의 제 과 능동 직설 복 인칭, , ) 1 , , , , 2 .

통치자 지배자 왕 주 관헌 관리 산헤드린의5. ἄ : ἄ ( , , , , , , ρχοντες ρχων
회원 의 제 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주격) 3 , .

절 18 : ὁ ὲ ὸ ἃ ὰ ῶδ θε ς προκατήγγειλεν δι στόματος πάντων τ ν π
ῶροφητ ν ὐ ῦα το  ῖ ὸ , ( ὐ ῦ) ἐ ὕ . παθε ν τ ν χριστόν α το πλήρωσεν ο τως

사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크리스토께서 : 
자기 고난 당하실 일을 미리 알게하였소이다 이같이 이루어졌소이다. .

주) 1. : ( + = προκατήγγειλεν προκαταγγέλλω πρό καταγγέλλω κα
의 이중 합성동사 미리 알다 미리 예고하다 먼저 공포하+ἀ ) ( , , τά γγέλλω

다 라는 동사의 제 과 능동 직설 단 인칭) 1 , , , , 3 .
의 복 소유격2. ῶ : , . (2:16)προφητ ν προφήτης

3. ῖ : (1:3)παθε ν 

절 19 : ὖ ὶ ἐ , ἰ ὸ ἐ ῆμετανοήσατε ο ν κα πιστρέψατε ε ς τ ξαλειφθ ναι 



ὑ ῶ ὰ ἁ , ὅ ἄ ἔ ὶ ἀ ἀ ὸ μ ν τ ς μαρτίας πως ν λθωσιν καιρο ναψύξεως π προ
ῦ , σώπου το Κυρίου

사역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이 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 
돌아서시오 그러면 편안한 날이 주님에게서 올 것이오. .

주) 1. : (2:38)μετανοήσατε 
의 합성동사 돌이키다 돌2. ἐ : ἐ (ἐ + )( , πιστρέψατε πιστρέφω πί στρέφω

아서게 하다 돌아오게 하다 자 돌아서다 돌아오다 중 돌아서다 돌, , ( ) , , ( ) , 
아오다 회개하다 개심하다 라는 동사의 제 과 능동 명령 복 인칭, , ) 1 , , , , 2 .

의 합성동사 기름 붓다 닦3. ἐ ῆ : ἐ (ἐ +ἀ ) ( , ξαλειφθ ναι ξαλείφω κ λείφω
아 없애다 씻어 버리다 지워버리다 도말하다 제거하다 없애 버리다 라, , , , , )
는 동사의 제 과 능동 부정사1 , , .

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으로 하기 위하여 접4. ὅ ( ) : ( , , , ~ (πως
속사로 가정법 동사를 취해 목적을 나타낼 때 하기 위하여) : ~ )

의 제 과 능동 가정 복 인칭5. ἔ : ἔ 2 , , , , 3 . (1:11)λθωσιν ρχομαι
의 복 주격6. : , . (1:7)καιροί καιρός

의 합성어 시원함 휴양 휴7. ἀ : ἀ (ἀ + ῦ ) ( , , ναψύξεως νάψυξις νά ψ χος
식 편히 쉬는 일 의 제 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 3 , .

 
절 20 : ὶ ἀ ῃ ὸ ( ) κα ποστείλ τ ν προκεκηρυγμένον προκεχειρισμένον

ὑ ῖ Ἰ ῦ · ( ῦ .)μ ν ησο ν χριστόν Ιησο ν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이에수스 크: 

리스토수를 보내셨습니다.

주 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 1. ἀ ῃ : ἀ (ἀ +ποστείλ ποστέλλω πό στέλλω
사 보내다 내보내다 전달하다 라는 동사의 제 과 능동 가정법 단) ( , , ) 1 , , , , 3



인칭.
합성동사 공개적2. : ύ ( + ύ ) (προκεκηρυγμένον προκηρ σσω πρό κηρ σσω

으로 선포하다 대중 앞에서 공포하다 미리 선포하다 앞서 선포하다 라는 , , , )
동사의 완료 중 수 분 남 단 대격, ( ), , , , .

절 21 : ὃ ῖ ὐ ὸ ὲ ἄ ἀν δε ο ραν ν μ ν δέξασθαι χρι χρόνων ποκαταστάσ
, ὧ ἐ ὁ ὸ ὰ εως πάντων ν λάλησεν θε ς δι στόματος πάντων ( ῶ ) ἁτ ν γί

(ἀ ’ ἰῶ ) ὐ ῦ ῶων π α νος α το προφητ ν ἀ ’π  ἰῶα νος. 
사역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의 거룩한 :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 

하여 말씀하셨던 바 만물의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드리는 것
이 마땅합니다.

주 의 다음 반드시 대격 과 부정사 가 ) 1. ῖ : ῖ ( ὐ ὸ ) ( )δε δε ο ραν ν δέξασθαι
뒤따라 옴. (1:16)

받아드리다 영접하다 대접하다 환영하다 환2. : ( , , , , δέξασθαι δέχομαι
대하다 손에 넣다 쥐다 용납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견디다 참다 얻, , , , , , , , 
다 배우다 라는 동사의 제 과 중간 부정사, ) 1 , , .

의 단 대격3. : , . (1:6)χρόνων χρόνος
4. ἀ : ἀ (ἀ + = +ποκαταστάσεως ποκατάσταις πό κατάσταις κατά στάις

의 이중 합성어 회복 복구 의 제 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 ( , ) 3 , 
격.

시간 시대 오랜 기간 태고적 영원 세상 의 제 변5. ἰῶ : ἰῶ ( , , , , , ) 3α νος α ν
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

절 22 : ῆΜωσ ς ( ῆ ) ὲΜωϋσ ς μ ν ὰ ὸγ ρ πρ ς τούς πατέρας ἶ , Ὅε πεν τι 
ὑ ῖ ἀ ὁ ὸ ὑ ῶ ἐ ῶ ἀ ῶ ὑπροφήτην μ ν ναστήσει Κύριος θε ς μ ν κ τ ν δελφ ν μ



ῶ , ὡ ἐ · ὐ ῦ ἀ ὰ ὅ ἂ ῃ ὸν ς μέ α το κούσεσθε κατ πάντα σα ν λαλήσ πρ ς 
ὑ ᾶ .μ ς

사역 자 한편 모세가 : 선조에게 말씀 올리기를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 , 
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선지자 (
한 분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 , 
어야 할 것이오.

주 의 합성동사 의 미 능동 직) 1. ἀ : ἀ (ἀ +ἳ ) , , ναστήσει νίστημι νά στημι
설 단 인칭, , 3 . (1:15)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의 숙어2. ἐ ῶ ἀ ῶ : ( , ) .κ τ ν δελφ ν 
인칭 대 의 단 대격 강조형3. ἐ : ἐ ( , ) , ( ). (1:4)μέ γω
의 중 복 주 대 격 본절은 대격4. ὅ : ὅ , , ( ) ( ). (2:39)σα σος

단축동사 의 제 과 능동 가정 단 인칭5. ῃ : ( ) 1 , , , , 3 . (2:4)λαλήσ λαλέω
의 미 중간 직설 복수 인칭6. ἀ : ἀ , , , , 2 . (1:4)  κούσεσθε κούω

절 23 : ἔ ᾶ ἥσται δέ π σα ψυχή τις ἂν(ἐὰ ) ὴ ἀ ῃ ῦ ν μ κούσ το προφήτ
ἐ ἐ ἐ ῦ ῦ. ου κείνου ξολοθρευθήσεται κ το λαο

사역 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람마: , ( ) (
다 백성 가운데서 멸망 당할 것이오) .

주 의 합성어 의 여 단 주격) 1. ἥ : ὅ (ὅ + ) , , . (1:5)τις στις ς τις
의 제 과 능동 가정 단 인칭2. ἀ ῃ : ἀ 1 , , , , 3 . (1:4)κούσ κούω

의 합성동사 멸3. ἐ : ἐ (ἐ +ὀ ) (ξολοθρευθήσεται ξολοθρεύω κ λοθρεύω
망시키다 근절시키다 완전히 파멸시키다 라는 동사의 미 수동 직설 단, , ) , , , , 
인칭3 . 

의 단 소유격4. ῦ : ό , . (2:47)λαο λα ς



절 24 : ὶ ὲ ἱ ῆ ἀ ὸ ὴ ὶ ῶ ῆκα πάντες δ ο προφ ται π Σαμου λ κα τ ν καθεξ
, ὅ ἐ ὶ ς σοι λάλησαν κα προκατήγ ( ) ὰ ἡκατήγγειλαν τ ς μέρας ταύτα
. ς
사역 또한 사무엘 때부터 순서대로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 ( ) 

은 이 때를 가르켜서 알려던 것이오.

주 부 의 합성어 순서대로 순번대로 차) 1. ῆ ( ) ( +ἵ ) : ( , , καθεξ ς κατά ξης
례대로 되풀이 되어 후에, , )

의 남 복 주격2. ὅ : ὅ , , . (2:39)σοι σος
단축동사 의 제 과 능동 직설 복 인칭3. ἐ : ( ) 1 , , , , 3 . λάλησαν λαλέω

(2:4)
라는 동사의 약자 제 과 능동 직4. : ( ) 1 , , προκατήγ προκαταγγέλλω

설 복 인칭, , 3 . (3:18)
 

절 25 : ὑ ῖ ἐ ( ἱ) ἱ ὶ ῶ ῶ ὶ ῆ ἧμε ς στε ο υ ο τ ν προφητ ν κα τ ς διαθήκης ς δι
ὁ ὸ ὸ ὺέθετο θε ς πρ ς το ς πατέρας ἡ ῶμ ν, (ὑ ῶ ,) ὸ Ἀμ ν λέγων πρ ς βρα

, ὶ (ἐ ) ῷ ἐ ᾶ ἱ άμ κα ν τ σπέρματί σου νευλογηθήσονται π σαι α πατρια
ὶ ῆ ῆ . τ ς γ ς

사역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 우리 조상들에게 계 
약을 맺은 언약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씨로 말미, “
암아 지상의 모든 족속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고 하였소” .

주 의 현 직설 복 인칭) 1. ἐ : ἰ ί , , , 2 . (1:1)στε ε μ
의 합성어 유언 법령 칙령 언약2. : ( + ) ( , , , , διαθήκης διαθηκη διά θήκη

서약 선언 규약 조약 계약 의 제 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 , , , ) 1 , 
유격.



의 합성동사 규정하다 정하다 할3. : ί ( + ί ) ( , , διέθετο διατ θημι διά τ θημι
당하다 위탁하다 수여하다 계약하다 유언하다 라는 동사의 제 과 중, , , , ) ~ 2μι
간 직설 단 인칭, , , 3 .

씨 종자 자손 후손 의 제 변화 명사에 속한 4. : ( , , , ) 3σπέρματι σπέρμα
중성명사의 단 여격, .

의 이5. ἐ : ἐ (ἐ + ὐ = ὐ+νευλογηθήσονται νευλογέω ν ε λογέω ε λέγω
중 합성동사 축복하다 라는 동사의 미 수동 직설 복 인칭) ( ) , , , , 3 .

가족 가문 일족 친족 종족 종속 백성 국가6. ί : ( , , , , , , , )πατρια πατριά
의 제 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주격1 , .

절 26 : ὑ ῖ ῶ (ἀ ) ὁ μ ν πρ τον ναστήσας θεός ἀναστήσας ὸ ῖτ ν πα δα α
ὐ ῦ Ἰ ῦ , ἀ ὐ ὸ ὐ ῦ ὑ ᾶ ἐ ῷ ἀτο ησο ν πέστειλεν α τ ν ε λογο ντα μ ς ν τ ποστρέ

ἕ ἀ ὸ ῶ ῶ ὑ ῶ .φειν καστον π τ ν πονηρι ν μ ν
사역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이에수스님을 우리에게 먼저 : ( ) 

주셨고 여러분 각자 앞에서 돌이키게 하사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 , 
그분을 보내 주셨소.

주 의 합성동사 의 제 과 능동) 1. ἀ : ἀ (ἀ +ἳ ) 1 , , ναστήσας νίστημι νά στημι
분 남 단 주격, , , . (1:15)

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2. ἀ : ἀ (ἀ + )πέστειλεν ποστέλλω πό στέλλω
의 제 과 능동 직설 단 인칭1 , , , , 3 . (3:20)

의 합성동사 찬양하다 칭3. ὐ ῦ : ὐ ( ὐ+ ) ( , ε λογο ντα ε λογέω ε λογίζομαι
찬하다 축복하다 복을 내리다 은총을 내리다 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 , ) , , , 
남 단 대격, , .

의 합성동사 돌이키다4. ἀ : ἀ (ἀ + ) ( , ποστρέφειν ποστρέφω πό στρέφω
잘못 인도하다 그릇 인도하다 이간시키다 제거하다 옮기다 자 돌아서, , , , ( ) 



다 중 돌아서다 떠나다 거절하다 돌보지 않다 시중들지 않다 라는 동, ( ) , , , , )
사의 현 능동 부정사, , . 

악 악행 악독 추악 의 제 변화 명사에 속한 5. ῶ : ( , , , ) 1πονηρι ν πονηρία
여성명사의 복 소유격, .

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11 .【 】

쪽 틀린 곳 수정
표지 행 ( 3:1-20) 행 ( 3:1-13)
쪽 줄7 2 사도행전 ( 3:1-20) 사도행전 ( 3:1-13)
쪽 줄9 18 너는 우리를 자세히 쳐다보라“ ” 당신은 우리를 자세히 쳐다보시오
쪽 줄10 12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을 당신에게 주오
쪽 줄12 7 ἅλλομι ἅλλομαι
쪽 줄12 16 ὗτε ο τος τε  ὗο τος
쪽 줄13 7 놀람 놀램
쪽 줄13 10 황혼 황홀
쪽 줄13 16 συνέδραμε συνέδραμεν
쪽 줄14 2 συνέδραμε συνέδραμεν
쪽 줄14 16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쪽 줄14 24 ὐ ᾳε ρεί ὐ ᾳε σεβεί



기독교 신앙과 신앙인에 관하여< >

빌립보서의 하늘의 시민권자 와 노평구 선생의 글 ‘ ’
무교회 소감‘ ’ 

월 일 오류동 모임 강의 원고 부분 수정한 것(10 20 { })

한 병 덕

317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18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그러나 우
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
스도를 기다리노니 21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1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 
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8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
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
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먼저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다, .

기쁨의 편지1. : 여기 장 절에도4 1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는데 빌립보서의 특징을 흔히 기쁨의 편지 라고 부른다, ‘ ’ . 



노평구 선생도 이 주석서 이름을 기쁨의 빌립보서 라고 붙였다 장에 불‘ ’ . 4
과한 짧은 편지에 ‘기쁨’, ‘기뻐하라 는 낱말이 회나 나오는 것으로 되어’ 20
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기쁨의 강조가 왜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감격하. 
게 하느냐 하면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 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에 있는 몸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쓴 편지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 . 
처지에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쁨에 넘쳐있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
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

라”(2:18),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

라”(4:4) 

이런 식이다.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 내면으로 기쁨이 넘쳐있는 상태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비슷하게, , “항상 기

뻐하라 쉬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 ” 살전 고 했다( 5:16-17) . ‘항

상’, ‘쉬임 없이’, ‘범사에’ 등에 해당되는 생활은 결코 노력해서 될 수 없
고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여기.  ‘하늘의 시민권

자’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에게가 아니, 
라 변화된 존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 

  

기뻐할 처지에 전혀 있지 않은데도 기쁨이 넘치고 타인들에게도 말끝마
다 ‘기뻐하라’고 한 바울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당연히 곧바로 바울의 이 기쁨의 원천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는.  ‘주̇ 안에서̇ ̇ ̇ ̇ ’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태어난 대로의 그가 아니라 바꾸어진 새 인격이며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을 의미한다고 본다 고린도후서 . 



의5:17 ,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
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그 ‘새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설. 
사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도 믿는 자의 기쁨 감사 평안 등을 , , 
말할 때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 
원천이기 때문이다.

노평구 선생은 여기 내용과 관련 이런 말씀을 한다, .

“누구나 몇 분 동안만이라도 빌립보서를 한 번 읽어 보면 여기 예수 그
리스도와 기쁨이라는 말이 연방 나오고 있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예. ‘
수 그리스도 라는 말은 거의 회 기쁨 은 거의 회 나오고 있다 따라’ 40 , ‘ ’ 20 . 
서 유명한 주해자 벵겔은 본서를 기쁨의 글 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울의 ‘ ’ . 
기쁨은 날씨만 변해도 흐리고 마는 거품 같은 인간의 기쁨은 아니었다 돈. 
이나 명예나 성공 건강 등에 좌우되는 소위 세상 기쁨도 아니었다 그것, . 
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결에서 오는 기쁨̇ ̇ ̇ ̇ ̇ ̇ ̇ ̇ ̇ ̇ ̇ ̇ ̇ ̇ ̇ ̇ ̇ ̇ ̇ ̇ 이었다 전혀 인간적인 . 
것이 아니고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이제 이 죽을 죄의 내가 사는 것, , 
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는 삶 그의 의와 그의 부활 생명에서 , 
오는 기쁨이었던 것이다”라고 전집 .( 5. p. 246)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결상태에서 나오
는 기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 바로 그 연결 즉 ’ , 
그 소속 연합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 , “나는 포
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비유로 혹은 ” ,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 
에 요 라는 말씀으로 상호 불가분리의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 15:4-5) , 
다. 



다음 절의, 20 ,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고 한 이 ” ‘하늘의 시민권
자 에 대해 생각할 점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 . ‘
니다 하늘에 있다 특히 그들의 신분은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그토록 긍. ’. 
지로 여겼던 로마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다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로. 
마가 세계 최 강대국이었던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은 큰 특권이며 긍지
였던 것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장과 장에. 16 22
서 바울의 신분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던 로마 관리들이 그가 로마시민
이라는 말에 두려워하는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아. 
마도 빌립보 신자들을 세상이 긍지로 여기고 있을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
할 수 없이 영광된 신분의 존재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천국시민이 앞으로 성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획득된 지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는 ‘실현된 종말론 또는 ’ ‘현재적 종말론 이라고 한다’ . ‘종말 이란 흔히 미’
래에 성취될 인류 구원의 완성의 때를 말하는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드리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종말에나 실
현될 일이 현재에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 ‘실현된 종말론 의 의미인 것이다 성경적으로도 요한복음 절 이’ . 11:23
하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이런 내
용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 
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즉 마르다는 부활 같은 일은 종말 때에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 



고 있는데 예수님은 현재적 부활과 현재적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인간일 뿐인데 그가 죽은 자를 , ‘ ,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존재임을 네가 정말 믿는, 
다면 너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다 고 , ’
확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살아난 나사로도 그 이후 영생을 산 것은 아. 
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가 정말 생명의 주인임을 실증하는 사건이. 
었고 그를 정말 그렇게 믿으면 그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이미 참여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놓고 특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고 물어보셨다” . 
왜 그럴까 그 일은 땅만 쳐다보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믿기 힘든 실로 ? , 
경천동지 할 일임을 잘 아시기 때문일 것이다( ) . 驚天動地

  
믿는 자는 현세에서도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백성이 되어 있다는 , 

사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마태 에서12:28 ,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
니라 고도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 . 
적인 권능을 행하고 계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는 현재에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고 말씀하고 있다 골 ” ( 1:13)

이때 ‘건져냈다’, ‘옮기셨다 라는 동사의 시제 즉 그 말이 나타내는 때’ , 
는 앞으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미래 사실이 아니다 헬라어에서는 이들‘ ’ . 
이 모두 과거로 되어있고 영어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
해 모두 현재완료로 번역하고 있다 현재완료란 우리가 아는 대로 시작은 . , 



과거에 되었지만 그 결과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법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의 신분은 건짐을 받은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 ’, ‘
성 즉 하나님의 지배와 섭리 가운데서 사는 자 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 ‘ ’
읽을 수 있다.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한 그들의 현재의 신분은 말, 
하자면 로마든 어디든 땅의 시민에서 , , ‘하늘의 시민 으로 옮겨졌다 라는 ’ . 
것이며 그들이 그 사실을 자각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그 삶의 자세에서, 
도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항상 기뻐하는 삶 세상에서의 어떠한 고. , 
난이 밀려와도 강 같은 평화가 있는 삶 로마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의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순교까지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신앙, 
의 삶은 바로 여기에 근거할 것이다. 

다음 위에 읽은 빌립보서 장 절과 관련 생각되는 점이다, 4 8 , .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
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인데 이 권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전제하면서 그들에, 
게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자신들이 변화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 
늘 자각함으로써 그 신분에 합당하게 모든 면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 , , 
고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는 물론 세상으로부터도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삶을 살아라는 권면이라 할 수 있다, . 

이어서 빌립보서에 강조된 교훈과도 연결되어 있는 노평구 선생님의 글
이다 이 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과 그 신앙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 
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나의 무교회 ( )無敎會

나의 무교회주의는 교회 공격이나 또는 성서 연구에 의한 교회 확청1)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교회의 불신 그 세속주의 그 형식주의에 대한 싸움. , , 
은 앞으로 더욱 맹렬히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가톨릭이 루터에 . 
의해 끝내 확청되지 못한 것과 같이 무교회의 공격으로 확청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끝까지 썩을대로 썩어갈 것이다. .

그러므로 무교회는 교회 밖에서 새롭게 싹트고 새롭게 커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꿈에라도 오해하지 말라 무교회는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 . 
운 교회 새로운 교파가 아니다, . 그것은 오직 성서 진리에 의해 개인과 하̇ ̇ ̇ ̇ ̇ ̇ ̇ ̇ ̇ ̇ ̇ ̇ ̇ ̇ ̇ ̇

나님 사이에 신앙만으로 성립되는 관계일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한다.̇ ̇ ̇ ̇ ̇ ̇ ̇ ̇ ̇ ̇ ̇ ̇ ̇ ̇ ̇ ̇ ̇ ̇ ̇ 여기에 단체적인 것은 생길  
수 없지 않은가 무교회는 영원히 교회 없는. 2) 교파 없는 신앙 상태이다, . 
늘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하고 사는 신앙생활이다 이리하여 똑바로 . 
회개하고 똑바로 죄 사함을 받아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살아나고 자유와 , , 
독립이 싹트고 정의와 사랑이 물 흐르듯 흘러 삼천만이 천국의 백성 되, 
고 삼천리 강산이 진리와 영 으로 사프란 수선화같이 아름답게 피어나, ( ) , 靈
기를 이것이 무교회 신자의 기원인저 그들의 생활이고 유일한 목표인저! ! , 
야심인저! 노평구전집 제 권 쪽( 1 102 )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 이해는 어렵지 않다. ‘무교회 라고 했지만 ’

1)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나 폐단 따위를 없애고 깨끗하게 함 .

2) 여기 교회 없는 신앙상태 라는 말씀은 교회주의 없는 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무교회 “‘ ’ ” ‘ ’ . 

라 해서 노선생님이 두 세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서적 의미의 에클레샤로서의 교회를 ‘ ’ 

결코 부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 선생님이 평생 강의한 무교회 집회 자체가 실제로 그런 모임

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주의 란 교회당과 의식을 중시하고 성직자와 . ‘ ’

평신도를 구별 조직하여 제도화시킨 제도교회를 의미한다, . 



이것은 교회 무교회 가릴 것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이며 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쾌하게 하고 있는 것이며 나로서는 실로 아멘‘ ’
이다 시간상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는 한 가지만 언급. 
하고자 한다 그것은 즉 무교회 신앙은. , , “오직 성서 진리에 의해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신앙만으로 성립되는 관계일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 
즉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한다” 는 말씀이다.

  
노 선생님은 신앙을 ‘성서 진리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개인

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고 규정했는데 ‘성서 진리 란 하나님의 아들 예’ , 
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이고 동시에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 라고 ”
하신대로 그리스도 자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 선생님의 신앙도 . 
오로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 “나
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며 그 외 다른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 . 
로 ‘관계만 이라 할 때 가톨릭은 물론 제도권 개신교에서도 예배의 필수 ’
요소로서 중시하고 있는 의식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가 핵심 중의 핵심’
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 ‘관계 라면 친교 다 구체적으로는 그것은 곧 ’ ( ) . 親交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다 즉 노 선생님은 기독교 신앙을 결국 그리스도 .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이며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일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위 빌립보서에. 
서 바울이 말씀한 ‘하늘의 시민권자 즉 천국시민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라 할 수 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
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 .... 라고 강”
조하는 바울의 권면은 곧 그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며 이는 그 특성이 , 
자력갱생 이 아닌( ) , ‘自力更生 관계 에서 나오는 삶 곧 ’ , ‘함께 하는 삶’ 인 것
이다 세계의 다른 어떤 중요 종교에서도 믿음의 중심 내용을 교주와 그 . 



믿는 자 사이의 ‘관계 라고 주장하는 것은 없다 오직 교주의 교훈을 따르’ . 
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친교 관계 란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
스도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살아나고 자유와 독립이 싹트고 정의와 , , 
사랑이 물 흐르듯 흘러 삼천만이 천국의 백성 되고 삼천리 강산이 진리, 
와 영 으로 사프란 수선화같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 , 靈 상태에 대한 생각” 
이다. 

김교신 선생이 성서조선 창간사에서 ‘조선을 성서 위에 라 하고 ’ ‘ 백년1 , 
혹은 백년 후5 ’3)까지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골
근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며 그 터를 놓는데 혼신의 진력을 ”
다 하다가 목숨을 바친 비전이 어찌 단순한 정치적 독립 조선일까 그것? 
은 노 선생님이 품고 있던 저 민족 이상이었을 것이다 나는 김교신 선생. 
이나 노평구 선생은 기독교의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심전심 적어도 
저 모습을 독립된 조선 민족의 이상으로 공유했으리라 믿는다 다만 노 . 
선생님은 개인에 있어서는 저 비전은 반드시 먼 미래가 아니라 현생에 있
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 바로 하고 사는 삶 이 될 때는 곧 천국시” , 
민이 될 때는 성취될 수 있음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 . 
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삶 이라면 그것은 머리로 인정하는데 그치는 ’
것이 아닌 성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일상이 그분께 다가가고 의존 순, , 
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더라. 
도 주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 ”(

고 하신 약속을 깊이 새기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다28:20) . 
그렇지 않을 때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데 머물러 그 믿음은 무, 

3) 성서조선 사건 때 일본 취조 형사가 추궁한 말의 일부로 석방 후 김교신 선생이 그들이 보기 , “

는 바로 보았다 고 이를 인정 유달영 증언 김교신 전집 별권 쪽” ( , 135 )



미건조한 지식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 
‘관계 가 왜 그토록 강조되느냐 하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애 라’ . 
든가 심원한 도덕률 등의 교훈은 교훈 자체로서도 다른 이른바 고등 종, 
교들의 것 이상의 교훈이 있지 않느냐 인간의 도덕률이 아무리 높고 심? “
원하다 해도 그리스도의 산상 수훈에 이를 수는 없다 고 평가되는데 기독”
교도 타 종교들처럼 그 실천을 강조할 것이지 왜 기독교는 유독 그처럼 
신 인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느냐 고 생각할 수 있다? . ‧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답변은 성서 자체가 온통 그렇게 ,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서는 일관되게 구 신약 전체가 인간 문제의 핵심을 그 관계의 단절, , 
에 기인한다고 말씀하고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인간 문제의 , 
해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 
‘신 인 관계의 회복‧ 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미 속에 기독교’ , 
에 대한 모든 사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타락도 에덴의 추방 즉 인간의 자기 창조주와의 단절도 창조주 , , 
없는 인간의 비참도 창조주의 긍휼도 단절을 복원시키기 위한 창조주의 , , 
구원 계획도 마침내 단절의 회복 실행 조치도 모두 이 창조주와 피조물 ,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성서는 이 . 
중에서 인간 창조와 그 타락으로부터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과 구원 계
획에 관한 내용까지가 구약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회복 계획의 실질적 , 
조치가 신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언컨대 성서는 이 인간의 자기 창조주와의 관계 곧 단절과 회복의 , 
관점에서 읽지 않고 무슨 율법의 준수나 도덕의 실천의 관점에서 읽으면 



곧 바로 그 길을 잃게 된다고 생각한다 구약은 인간이 자기 창조주로부. 
터 관계가 단절되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파라다이스에서 추방되면 그, , 
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비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류 중에 선택되어 . 
인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히브리민족 그 족장시대로부터 이후의 삶,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때 일시적으로 평안의 모습도 볼 수도 있으나 . 
기본적으로는 유리 방랑 주변과의 싸움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히브, , . 
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족장들의 삶과 소망을 묘사한 
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는 자기들이 본향 찾, “ , 
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 한 말씀은 그들이 애굽에 있든 약속”( 11:13, 14) , 
의 땅에 있든 본질적으로 평안의 관점에서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고 할 , 
수 있다 그 원인을 성 어거스틴의 고백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 즉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 안에서 살도록 지으셨으므로 당신 안. , “ , 
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 
절하게 공감시키는 창조주와 단절되고 회복되어야 할 인간실존의 모습이, 
며 염원인 것이다 구약 성서는 단적으로 이를 말하고 신약은 창조주의 . , 
전적인 주도에 의해 그 단절된 관계의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 곧 복, 
음의 선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신 인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문제에 관해서 , ‧ 
무교회가 좀 더 비판받는 측면이 있으며 나는 일정 부분 이에 동의한다. 
곧 무교회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많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제적이 아닌 
지식과 이성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비판은 한국 무교회 초창기부터여서 . 
한 때 우치무라 간조에게서 신앙을 배웠다는 복음교회 설립자 최태용 목
사가 김교신과 성서조선 동인들의 성서조선지를 중심으로 한 무교회 활동
을 서생의 유희 의 라 즉 폄훼 의 의미를 담아 지식인들‘ ( )’ , ( ) ‘書生 遊戲 貶毁



의 지식놀이 로 비판하여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비판을 김교신 선생’ . 
이나 송두용 선생 등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복음을 성서의 증언대
로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가감하여 기독교를 다분히 
동양철학으로 해석한 유영모 선생이나 속죄론을 부정하며 기독교를 역시 
순 정신적으로 이해한 함석헌 선생 기타 무교회주의를 논하는 여러 지식, 
인들에게서 함석헌 선생 비슷한 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들은 성서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
을 폐하리라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의 지혜를 폐한 것 . , 
아니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 
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전 ”( 1:20-21)
하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불릴 정도로 온통 성령 활동의 기록인데도 , 
천적인 문제들을 지식이 장착된 이성에 의해 기적을 속죄를 부활 등을 , , 
파악하려 하면서 지식을 무시하니 맨날 예수 천당이라는 할머니 신앙을 ‘
벗지 못한다 고 오히려 비판하면서 자신의 지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인’
정하거나 왜곡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열어주신 길 곧 믿음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기, 
도와 삶에 의해 하나님의 품 속으로 파고들지 않는 믿음은 별 의미가 없
다고 나는 감히 단언한다 다만 동시에 분명한 것은 한 인격에게 지식 이. 
상의 영적 초월적 세계관을 실체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 또한 성서가 , 
증거하는 바 기도와 은총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성전건축의 과업이 잘 . 
되지 않아 실망하는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
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슥 고 하셨다 하물며 인간”( 4:6) . 
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더욱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될 것이다 인간 편. 
에서는 겸손한 기도가 그 해결방법일 것이다.  

한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하나님과의 친교의 삶, , 



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례들은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그 한 예이다.  
앞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상식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신

이 기쁨 속에 있고 신자들에게도,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한 상태에 대해 그것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문제”
로서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소망 중에 사는 신
앙의 사람의 모습이라 했는데 나는 이와 같은 신앙 삶의 실례를 우리 무, 
교회에서 박석현 선생님의 ‘감사 의 삶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곤 한’
다 그분의 삶에 대한 증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울컥하고 감격해서 나는 . 

년 신년 전국 집회에서 이에 대해 말씀 한 바 있었는데 참 신앙은 2020 , 
사람을 그가 처한 외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이토록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
나는 감사와 기쁨의 인격이 되게 한다는 점을 여기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요약 소개한다.  

그러니까 박 선생님은 일제 말기 성서조선 사건 때 세 살 난 딸을 남, , 
기고 아내가 죽었는데 바로 그다음날 그는 성서조선지 구독자라 해서 하
루아침에 경찰공무원직을 박탈당했고 이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면서 그 , 
고통에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지조를 잃지 않고 감사하며 일생을 마친 것
이었다 왜정 때 아이들을 거느린 가장이 생활 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직. 
장을 잃는다는 것은 오늘날 직장을 잃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박 . 
선생님은 당시의 회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 “어린 애는 계속 엄
마 찾아 울고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겨우 장례를 치른 후 정신을 좀 차렸
을 때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에 감사였
다 는 것이다 만일 병든 아내가 죽기 전에 집안을 책임 진 자신이 직장” . 
에서 쫓겨난 것을 봤다면 아내의 그 충격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니 하루 
사이일망정 죽고 나서 그 일을 당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이 드니 마음을 추스릴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그밖에 년 월 어느 날의 일기를 보면1966 11 , 

“우리 진민이 양말을 처음으로 두 컬레 사왔다 지금까지 헌 양말만 기워서 . 
신겼는데 이 다음엔 주부 양말을 한 컬레 사와야겠다 주부도 새양말 신어본 . . 
적이 없으니까 이런 궁핍한 생활을 감당케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므로 . 
감사할 뿐이다.”

또 아드님인 박천민씨가 아버지의 신앙생활 모습을 증언하는 내용에 이런 
글도 있었다. 

“아니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이었는데도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다니 실로 기가 찰 일이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고난의 와중에서도 늘상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그 자세였다 그 가난 속에서도 식. , 
구들이 그토록 병치레만 해대는데도 되는 일은 없이 어려움만 닥치는데도, , 
가정예배 시간이면 밤낮 감사하단다 더 큰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믿고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 
하단다 보리밥에 김치와 간장 하나가 놓인 식탁 앞에서도 항상 감사하단다. .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단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

나는 선생을 몇 번 뵈었으나 당시 선생을 잘 몰랐었고 선생 소천 후 그분에 
대한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참으로 소망을 하늘에 둔 하늘의 시. 
민권자로서 고난의 시대를 이겨낸 그의 믿음과 삶은 김교신 송두용 노평구, , , 
장기려 최태사 국희종 등등의 선생들의 신앙과 함께 우리 후진들이 새겨야 , , 
할 참 신앙인의 한 전형 이요 이어받아야 할 자산이었다 우리는 이런 신( ) . 典型
앙 삶의 기록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신, 



앙이라는 것을 비추어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읽기 7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 )
손 현 섭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 ( 1:7)

들어가며1. 
우리는 앞에서 구원이란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우리에게 주

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선물로 주. 
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반응에 의해 우리의 선택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
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성실함이나 반응이 거기에 보태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 “ ?” 
의문을 가질 때 가장 흔들렸던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나의 공. 
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 조금이라도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찾으신다면 나는 벌써 포기했어야 
한다 게다가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니 나에게 구원은 언감생심 . 
안 될 일이다 그러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나온 만큼 . 
나의 반응이나 선택 열심을 보고 결정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 “
래 나는 이렇게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 .” 
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본문 살피기2. 

하나님의 영광1) 
에베소서의 시작은 구원에 관한 서술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을 하. ‘

나님의 영광 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수없이 들었다 그런데 늘 다시 그 의. 

미를 잊어버리곤 한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자. .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 ’ . ‘

님의 사랑과 은혜 거기에 반응하는 감사와 찬송 을 통틀어 하나님의 영, ’ ‘
광 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엇인가 다시 반복하자면 하나? 
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한다는 뜻이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 
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이 바로 
구원이다 누구나 구원에 대해서는 각자의 체험이 있어 다양한 의미로 해. 
석할 것이다 내 문제 내 감격 내 눈물 내 시원함 이런 개인적 체험이. , , , , 
나 생각을 떠올려 구원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구원의 보편적 의미를 설명. 
하자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을 말할 수밖에 없다, ‘ ’ .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 , 
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등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 ‘ ’
이다 구원받았다 함은 이 하나님을 알게되었다는 말과 같다 반면에 죄는 . .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 성서는 그것을 죄라 한다. .4)

4) 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23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 
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5)

개신교의 핵심 진리를 질문과 대답으로 엮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
요리 문답 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한다1 .

문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그렇다면 하. 

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물음에서 사람들? 
은 많이 넘어진다. 

성서를 많이 읽고 공부해야지요“ .”
기도를 많이 합니다“ .”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지요“ .”

등등 수많은 좋은 행동들을 열거한다 물론 이 행위들도 선한 생각에서 . 
나왔으니 나쁘지 않다 그러나 핵심이 빠졌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 . ‘
광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 어쩌면 앞에서 ’, . 
말한 성서공부 기도 교회 생활 사랑의 실천을 전혀 할 수 없는 처지에 , , , 
있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주의 자녀이다 그 하나님의 , 
영광을 빼버리면 있는 정성을 다해도 허사라는 말이다.

5) 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1:23 
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복음이지만 또 다른 누, 
구에게는 잔혹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 
접 가르쳐주신 바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 날에는 .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 , 
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 , "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마 .( 7:21-23)

주여주여 하면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까지 행하지만, 
정작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거라 한다 왜 그런 . 
사태가 났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곁가지를 붙잡고 있었기 ? ,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곁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 , 
잡아야 할 완전한 줄기에 대해서 말해 보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2) 
바울 사도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완전‘ ’ , 

한 줄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 
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 
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라고 찬송하였다“ ” .6)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는  

6) 눅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2:13-14 / 
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들의 탄생이 하나님께 슬픔이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라 하‘ ’
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한. . 
다.7)

그렇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 . 
시는 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 과정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이다. ‘ ’ .8)

바울 사도가 앞의 절과 절에서 사랑하시는 자 가 누구인지 그 이름4 5 ‘ ’
을 분명히 밝혔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였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절 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대신에 그 사랑하시는 6 ‘
자 라고 칭한다 이 사랑하시는 자 가 오늘의 절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 ‘ ’ 7 .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을 이루어가신다는 ‘ ’
뜻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외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 ), . 獨生子
수의 공생애 중에 예수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 이라 직접 말씀하신 일이 ‘ ’
있다.

처음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7) 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6:4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8) 고후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4:5-6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 ”( 3:17). 
두 번째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 , , )

때의 일이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 

어라. 마 "( 17:5)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그 본체의 , 
형상 히 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 독생하신 아들( 1:1-3) . ( ), 本體
이자 하나님이다. 

사도 요한도 증언하였다  .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 . 

나타내셨다 요 ”( 1:18)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셨다 갈“ ”( 4:4).

그 사랑하시는 자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 
나님이다 왜인가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요 . ? ( 3:16).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3) 
그 사랑하시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불렀다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예수님의 . 

기도 요 속에서 찾아보자( 17:23) .
“나와 저희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



려 한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사람들을 아들만큼 사랑.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나 세상에게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다 그냥 하. . 
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다.

거저 주신다 이는 공짜로 아무런 요구도 없이 베푸는 은혜다 그것이 . . 
참 수수께끼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 , , 
되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덕분이다? .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를 했기 때문인가 아니? 
다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성서 연구와는 멀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날. , , 
도 많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으며 선한 실천도 없는 내가 이 거저 주시, , ‘
는 하나님의 영광 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앞선’
다.

맺으며3.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의 영광 이다 은혜는 헬라어 원어로 카리토오‘ ’ . ‘ (χ

)αριτόω 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 이라는 뜻이다 이 ’ (highly favoured) .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면서 쓴 단어이다 막 (
1:28).

“크신 은총( ( )κεχαριτωμενη χαριτόω 을 받은 자여) , 
평안할지어다 .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9)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되는 마리아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해 똑같이 크. ‘
신 은총을 거저 받은 자 라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된 마리아처럼 ’ . 
우리도 그 아들은 품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다. 

9) ( ) και εισελθων προς αυτην ειπεν χαιρε κεχαριτωμενη χαριτόω ο κυριος μετα σου



조명한 교수도 이 부분에서 말씀하였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 없다 은혜에 들어감을 믿음으. 

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여 찬미할 수 있다 우리를 택하시어 . 
거룩하다 부르시고 당신의 자식으로 우리를 양자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
이 하나님의 의지의 선한 기쁘심이라면 그 기뻐하심을 입은 기독자로서는 , 
비로서 개안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고 찬미
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10)

나 같은 사람에게도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음을 ‘ ’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이 크신 . , 
은총 안에 함께 속하여 있기를 항상 기도한다. 

10) 조명한 저 에베소서의 이해 , ‘ ’, pp.44-45.



시편 편2 (2)
                                  최 정 일

절의 주해(3)7-9
안소근 교수의 해석1)
절의 해석7⓵
너는 내 아들 이집트 문화에서 비교적 유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 , Ｏ

서 바로 파라오 는 라 신의 아들 로 간주되었다 이스라엘에서는 ‘ ’[= ] ‘ ’[=Ra= ] . 
다신론 적 요소들을 거부하면서도 왕 을 주님께 입양된 아들< ( )> ‘ ’ < >多神論

로 여겼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공적으로 왕이 즉위한 순간 은 상징적 의“ ”: < >Ｏ

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날은 왕이 적법한 통치자로 태어나는 때 였다. < > . 
절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7 < . Ｏ

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 > <
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 칙령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다 그. ‘ ’ . 
러나 나는 그것을 내 자신의 권위에 의거하여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 
그것을 나 자신의 권위에 의거하여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자랑한, ‘
다 는 겉모습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요 에는 ’ > . , [ 7:16]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 “ , 「

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있고 요 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 , [ 14:10]」 「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 빌립 가 믿지 않느냐 내가 , , (= ) ?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 
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있다. 」

루터의 해석2)
절의 해석7⓵
절의 말씀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7 [= . Ｏ



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 “ , .”] , <
명령을 선포하겠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이 오늘 나를 낳으셨다. “ . ”>
로 서술했다면 더 알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성서본문 처럼 성령 께, . < > < >
서 인도하신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아드님이신 하나< , 
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인한다 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 >
한 것이다 요 에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 [ 12:49] . 「
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 
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주님은 모든 < : >: Ｏ
구약성서 를 완전히 종료시키신다 즉 그들은 충분히 모세를 가르쳤다< > . < . 

이제 나는 모세가 가르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즉 나는 인간이며 지상 에서의 주이고 동시에 주님이고 하나님의 [ ( ) , 地上
아들이다 라고 왜냐 하면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 < , 
의 아드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 

절 에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시온 산에 세워지는 왕 이 나온다 그‘6 ’ < > . Ｏ
러므로 그 왕은 인간이고 피조물 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워지는 것, < > . < >
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운다 즉 창조주 이시다 절 에서는 이 왕, < >. < > . ‘7 ’ < >
은 또한 영원으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드님 이시기도 하다 이것을 < > . 
우리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왕 스스로가 우리에게 . < >
그것을 가르치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요한다 하나님은 시간 , ! <
바깥 에 계시고 영적 본성 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 , < > . <
적 일시적 인 것 과 육 체 적인 것 을 낳으실 수는 없고 오직 자신과 (= ) > < ( ) > , <
동일한 본성 즉 영원한 것 과 영적인 것 만을 낳으실 수 있다 이 >, < > < > . <
인간 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시간 안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셨다> < > . 
즉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태 안에 임신되기 전에 영원으로부<
터 계셔왔다> . 



여기서 오늘 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개념이다 성서본문 은 ‘ ’ < > . < >Ｏ
이 분 안에서 신성 과 인성 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 :Person> < ( ) ( )>神性 人性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 < =Dieser Mensch ist Gott=This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기사 너는 내 아들이다 를 man is God> . [=‘ ’]

확고히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를 이슬람교도처럼 예언자 로 생각, ‘ ’ 1) , ‘ ’
하거나 아니면 루터 당시의 교황주의자처럼 그리스도의 행위 역사하, 2) , < (=
심 와 말씀 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데서 죄의 용서 와 영생 을 찾는 ) > , < > < >
자들이다 물론 그들이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본디오 빌라도. < , [=
폰티우스 필라투스 아래 수난을 당하셨다 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 > , 
하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구원의 희망 을 가지지 않는다, < > . 

그리스도의 영원한 출생 에 관한 이 믿음의 핵심내용 즉 너는 < > < >, <‘Ｏ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를 지나쳐 버린다면 전 복음은 . ’> , ( ) 全
그저 세상적인 단순한 역사적 사실 로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 > . <
핵심내용 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 이 믿음의 핵심내용을 가지는 사람에 > ! <
있어서만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행위들 은 그 사람을 살리고 살아 있> < > < , 
는 것 이 된다 극히 간결한 몇 마디 이지만 끝없는 무게 를 가진다> . < > , < > ! 
이것을 인간의 이성 은 알 수 없다 이성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 과 ( ) . < >理性
시간을 넘어서는 것 을 알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맹인이다< > . . 

이것을 알려면 오직 믿음 이 필요하다 바울 사도가 고전 여자들, < > . [ 14:34-
은 에클레시아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 
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여자들에게 명령한 것에 빗대어 말한다면 인] , <
간의 이성은 여기서 말해서는 안된다 침묵해야 한다.! ! >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에 삼위일체 가 < . >: < >Ｏ
나와 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께서 그 분의 메시아 에게 너는 내 아! 1)< > < > ‘
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다 아드님이신 하나님. ’ . 2)< =
메시아 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당신의 아버지 에 대하여 > ‘ ’ < >



말씀하신다 성령 께서 이런 말씀과 모든 시편 을 다윗 을 통하여 . 3)< > < > < >
말씀하신다 삼하 다윗의 마지막 말 에는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 [ 23:2- ] 「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 있다 라고 있다 그러나 오직 . , 」
메시아 그리스도 아드님이신 하나님 만이 인간이 되셨고 다윗의 자손< = = > , < >

으로 태어나셨다 히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 1:5]. , !
절의 해석8-9⓶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간청하여라 뭇 나라를 유산으로 < ‘ ! Ｏ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는 이. >: <
방 민족 에 대한 간청이 나온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나라 는> . < > ,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되어 있었으나 이방 민족에게, , 
는 약속없이 순전한 긍휼 에 의하여 값없이 선물된 것이다 롬 , < > . [ 15:8-9]
에는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 「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 유다인 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 ) , 
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민족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 . “
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 
찬미합니다 한 것 삼하 시 과 같습니다 라고 있고 사 ” [ 22:50; 18:49] , [」

칠십인역 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민족을 다스릴 이11:10( )] 「
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민족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했습니다 라고 , “ 」
있다 사 도 같다. [ 66:18-20] .

네가 그들을 쇠로 된 왕홀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 Ｏ
그리스도의 나라 는 육의 망상 과는 달리 쇠와 무기 로 마련되거나 < > < > , < >

유지될 수 없다 시 에는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 [ 147:10-11] 「
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않으신다 주님은 오, . 
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
아하신다 라고 있고 고후 에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의 , [ 10:4-5]」 「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 
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 
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있, , 」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는 의와 진실 진리 과 평화 평안 안. < > < [= ] [= ]>
에 있다. 

나의 왕 은 이와 같이 말씀의 직책 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나< > < > . <Ｏ
는 하나님의 칙령을 선포하겠다 라고 있지 나는 힘센 준마에 올라타서 > , <
도시들을 파괴하고 땅의 보화들을 모으려고 한다 라고 있지 않다 나의 > . <
왕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칙령 복음 은 이것이다 롬 나는 하나님> [= ] :[ 1:1-3-
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 
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드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은 구원과 평안과 생명과 은총의 말씀 이므로 그< > < > , Ｏ
것은 영 안에서 작용한다 삼상 에는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 ’ . [ 2:6-8] 「
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 , 
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낮추. , , 
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라고 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은 당신, . < >」
의 본래의 일 즉 생명과 구원 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다른 일< >, < > < >, 
즉 사망과 멸망 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 뜻을 세< > . <
우시기 위하여 또한 영과 영의 생명에 대한 열망을 깨우시기 위하여, > 
우리 뜻을 죽이시고 우리의 육과 육의 욕심을 죽이신다< , .>

왕홀 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을 가리킨다 시 에는 당신‘ ’ < > . [ 45:7]Ｏ 「
의 왕홀은 공정의 왕홀입니다 라고 있고 또 시 에는 주님께서 당, [ 110:2]」 「
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으로부터 뻩쳐 주시리니 당신께서는 원수들 가운데
에서 다스리소서 라고 있다 그리스도의 입의 왕홀 은 세상적인 것을 . < > <」
따르는 자들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 이시다 이 영의 말씀 은 악인을 죽> . < >



인다. 
쇠 의 의미는 무엇인가 쇠는 육 에 대하여 강고하므로 눈의 정‘ ’ ? 1) ‘ ’ , <Ｏ

욕 탐욕 교만 인색 육의 욕심과 쾌락의 욕심 을 가난과 겸손과 인내, , , , > <
로써 없앤다 쇠는 불변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올곧음 정의 를 가리> . 2) < , = >
킨다 왕하 에는 랍사게가 말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라. [ 18:19-21] . “ . 「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있다 인간의 가르침 은 그런 . < >」
갈대 지팡이 와 같다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즉 세례자 < > . < > <

요한의 전도 는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왕홀 과 같다> < > .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뭇 나라를 너의 재산으로 땅 끝까지 너의 소< . , Ｏ

유로 주리라 를 그리스도는 마 에서 이렇게 해석하셨다 부활하신 > [ 28:18] :「
예수께서 열 한 제자에게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 “ 
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 < <」 
의 아드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시다, [= ]> . 

칼빈의 해석3)
절의 해석7⓵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해당되지만 그리스도 께 더 적절히 적용된다, < > . Ｏ
그리고 다윗도 예언의 영 에 감동되어 이 구절을 노래했을 것이다 그리< > , . 
스도도 자신의 기적들과 복음선포 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 >
증거를 제시하셨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한 복음선포 는 실은 그리스. < > <
도께서 그들에 의하여 말씀하신 것 이다> . 

내가 너를 낳았다 이는 우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드러난 < >: <Ｏ
것 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께 적용될 수 있다> . < > . 
즉 그리스도의 영원한 탄생 으로 설명될 수 있다< > . 

오늘 루터 등 많은 주석가들은 이를 시간과 관계없는 영원한 행< >;1) <Ｏ



위 라고 해석하는데 바울 사도 자신의 해석 행 하나님께서는 > , 2) [= 13:33-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 
는 시편 제 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2 . ‘ , 
았노라 에 따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는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드!] , < > < [=
님 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 > , <
이심이 세상에 드러난 부활의 날 의 뜻으로 된다 롬 거룩한 영으로> . [ 1:4-
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 도 같다] [ 13:33] .

낳았다 의 의미 이것은 처음부터 성부의 거룩한 품 안에 감추어졌< > : <Ｏ
다가 그 뒤에 율법 아래서 희미하게 나타나 있다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 , 
아드님의 근거있고 명백한 표를 가지고 오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알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것이다 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 [ 1:14-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 . 
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이 부활의 날 에 대하여 시 에서는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 > [ 118:24] 「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있다, . 」

절의 해석8-9⓶
요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 17:5- , Ｏ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는 , ].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당신 공로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

것 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아드님을 파견하심으로써 > . <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당신 영광을 드러내신다.>

또 빌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 2:9-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라고 있다 절 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 . ‘8 ’
은 비록 다윗왕이 위대하더라도 다 성취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 ‘8
절 은 그리스도 께 적용되어야만 한다 또한 절 에서는 이방 민족의 ’ < > . , ‘8 ’ <



부르심 도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절 은 다윗왕에게도 물론 적용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께 더 ‘8-9 ’ , < >Ｏ

잘 적용된다 그것도 칼이나 창 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의 숨결 로써. < > < > ! 
그리스도는 그분의 적에게는 이토록 두렵고 엄격하시지만 자기 백성에게, 
는 인자하시다 시 에는 주님께서 당신 왕 의 오른쪽에 계시니. [ 110:5] (= ) , 「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 
다 라고 있고 사 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 [ 61:1] , 」 「
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겸손한 사. [= ] 
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 ,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 , 
하게 하셨다 라고 있다. 」

쇠로 된 왕홀 은 그리스도의 입의 숨결 로 보아야 한다 어떤 측면‘ ’ < > . Ｏ
에서 복음이 쇠로 된 왕홀 이 되는가 그것은 복음이 영적 무기 이기 < > ? < >
때문이다 살후 에는 그 때에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 [ 2:8-10] , 「
수님께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그자를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있다 악인들의 어리석은오만은 돌보다 더 . . 」
완고하지만 결국 질그릇보다 더 연약할 뿐이다, . 

델리취의 해석4)
절 이 다윗 자신을 가리키든 아니면 다윗의 자손을 가리키든 아‘7 ’ 1) , 2) , 

니면 다른 다윗을 가리키든 그 최초의 이런 칙령 은 삼하 의 3) < . [ 7:12-16]
나단의 예언에 있다 너의 생애가 다 해서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 , 「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나라의 , .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자가 되고 그는 나. 
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영원한 통치의 약속 은 결. < >」



국 야훼의 영원하신 아드님 을 가리킨다 시 그는 나를 불러 < > . [ 89:26-27-
당신은 나의 아버지 저의 하나님 제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리라 나도 , , . . 
그를 맏아들로 세상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으로 세우리라, ]

바이저 의 해석5) [Weiser]
이 기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시리아나 이집트의 제왕 에게 더 어< >

울린다. 

절의 주해(4)10-12
안소근 교수1)

절의 해석11⓵
떨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어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 ]

라고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스어 < > , <
칠십인역 을 따라 훈계를 받아 들여라 로도 번역한다 입을 맞추는 것> < > . < >
은 새 왕에게 바쳤던 존경과 복종의 표시 였다< > . 

절의 해석12⓶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 , >[=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 [ 1:1-
지 아니하며 와 수미쌍관을 이룬다 아마도 본래는 시편 편 과 . . . ] . < 1 >
시편 편 은 하나의 시편 이었을 것이다< 2 > < > . 

루터2)
절의 해석10⓵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겸손 을 본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정< > . Ｏ
수리에 손을 대는 것도 전율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의가 . 
성취되도록 요르단 강의 물로써 즉 겸손의 물 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 > . 



지고하신 분 이 가장 낮은 자리 에 겸손히 내려오신 것이다 시 < > < > . [ 32:9-
너희는 분별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여기서 분별력 은 철학적 ]. < >
지혜가 아니라 순경이든 역경이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 < , 
하는 믿음 을 가리킨다 믿음은 인간의 생각 정신 이성 분별력이 이해> . < , , ,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삼켜 버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다 왜냐 > . 
하면 믿음은 영혼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영원하고 생각조차 할 , < , , ,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과 결합시키며 영혼을 모든 보이는 것 에서 분> , < >
리시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의 십자가이고 부활이다< >. 

왕과 통치자 는 여기서는 우리 모두 를 가리킨다< > < > . Ｏ
지혜롭게 행동하고 경고를 받아들여라 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 , > < , 

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서를 연구하고 매일 교리문답서에서 배워라, !>
라는 뜻이다. 

카테히스무스 독일어 교리 신앙 문답서 입문서 세례 [*Katechismus( ): - ( ) , ; 
지망자 구도자 에 대한 교리교서 캐터키즘 교리문답서 공교( ) ==catechism: : =
교리 영국 국교회파의 공회 문답 일반( ): (the Catechism- ( ) ; (公敎敎理 公會
적으로 문답식 입문서) ]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가르침을 문답형식으로 만든 지침서 특히 강의[1. [
를 위한 것임].

루터의 설교들로부터는 2. 
대 교리문답서 이는 성직자들과 전도자들을 위한 것 (1) ( ) [Grosser K.][大

임 와 소 교리문답서 이는 가장 들을 위한 것임 가 ] , (2) ( ) [Kleiner K.][ ( ) ]小 家長
만들어졌는데 모두 년에 나옴1529 .

그 내용은 십계명 신앙고백 주기도문 세례 성찬 고해3. , 1) , 2) , 3) , 4) , 5) , 6)
성사 낮기도 등으로 되어 있고 루터교회에서는 지금도 높은 명망을 얻, 7) , 
고 있음.



루터의 교리문답서 를 의지하여 칼빈주의적 인 하이델베르크 4. < > 1)< > <
교리문답서 와 칼빈 의 제네바 교리문답>[Heidelberber Kathechismus] < > <
서 가 나왔음> .

가톨릭의 교리문답서 는 종교개혁자들의 이들 교리문답서들 에 대5. < > < >
항하기 위하여 가톨릭 대교리문답서 성직자들을 위한 것 와 가톨릭 소< - > <
교리문답서 평신도들을 위한 것 이 나왔음 년 이 들 가톨릭 교리문- > [1566 ]. 
답서들은 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세가 승인한 새 가톨릭 교리문답1992 2 <
서들 로 이어지고 있음> .

교회용어사전 생명의 말씀사 교리문답 은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6.< : >- [‘ ’ <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형태나 책이다 종교교혁을 지나면서 교리문답은 급. 
속도로 발전되었다 이는 중세기에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한 신앙 교육이 .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 모든 성도에게 신앙의 본
질에 대한 교리의 이해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들은 대부분 교리문답을 썼다 중요한 교리문답서로는 루터의 대소 교리. <
문답 칼빈의 대소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 교리문답 이 있다 한>, < >, < > . 
편 모든 교리문답의 기본 내용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 , ,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성례와 성경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교리. . 
문답 교육과 성서교육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

절의 해석11⓶
여기서 두려움 과 섬김 그리고 떨림 과 기쁨 은 모순된다 왜냐 하‘ ’ ‘ ’, ‘ ’ ‘ ’ . Ｏ

면 두려움 은 증오와 소원함 을 가져오고 떨림 은 기쁨 과 대립되기 ‘ ’ < > , ‘ ’ < >
때문이다 또한 이는 시 과도 모순된다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 100:2] . :「 」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전 을 해결책으로 들으려고 한다 세상은 [ 1:21] : 「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
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평안과 행운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 . Ｏ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십자가와 불운 가운데서 알아보고 찬양할 수밖에 , 
없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 안전함 가운데서는 우리는 , .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 
기쁨으로 섬기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 , 
게 한다 라는 뜻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므> . 
로 하나님도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비트신다 이것이 그리, . <
스도의 십자가이고 복음선포의 어리석음 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 > ,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절 과 함께 이것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홀로 다스리시‘9 ’ , <Ｏ
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말씀으로써 부수실 때 그리고 그것도 당, , , 
신에게 모든 것을 복종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부수
실 때 너희는 두려움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내하며 겸손히 , , , 
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 에서의 , > . [ 78:9-11]
에브라임의 자손들같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전투의 날:「
에 등을 돌렸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가르. , 
침에 따르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그분이 이루신 일들과 그분이 보이신 기. 
적들을 잊어버렸다」

욥 에도 이렇게 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 9:28-35] :Ｏ 「
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 
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 ! ,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러나 나 스스로, . 
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에브라임의 자손들 처럼 되, < >」 
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 의 모래 위에 집을 지, [ 7:26-27] <
은 어리석은 자 처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환난 때에 견디지 못할 > . 
것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 , 「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 , ,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두려움 은 일생 , < >」 
동안 그리고 모든 자신의 행위 안에서 자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 가 될 , < >
것이다.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과거 젊었을 때는 이는 루터의 . [Ｏ
년의 말임 이 구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를 싫어했다 왜냐 하1538 ], [ !] . 

면 그 때는 아직 사람이 두려움 을 기쁨과 희망 과 섞어야 한다 는 것< ‘ ’ ‘ ’ >
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 때는 아직 인간의 행위 와 그리스도의 행. < > <
위 역사하심 를 구별할 줄 몰랐다[= ]> . 

그러나 이제 나 루터 는 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본성처럼 악하, [= ] . < , 
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 . 
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위는 거룩하고 완전하시다. .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의 희망 을 가져도 좋다 왜냐 하면 그리스도는 [ ] ! 
자기 자신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율법 아래 계셨던 것 도 십자< > . <
가에 못 박혔던 것 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 이 > . < >
우리를 위한 값없는 선물 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 > .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쁨 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우리, < > ! 
의 위로받은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확, 
고한 확신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 , .>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왕을 기뻐하며 그리고 동시에 경외: < , Ｏ
하면서 섬겨라 이것이 진정한 영적 기쁨 이고 육적 기쁨 이 아니다!> < > < > . 
그러므로 기쁨 에는 두려움 이 섞여져야 하고 두려움 에는 희망 이 섞‘ ’ ‘ ’ , ‘ ’ ‘ ’
여져야 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 , !> 
이것이 올바르게 서로 맞추어지면 우리의 온 삶은 의롭고 거룩하다 이 , , . 
구절은 기뻐하고 두려워하라 로 요약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 . . 
즉 너희는 언제나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함< ! 



께 있어야 한다!>
절의 해석12③

불가타라틴어 성서 에는 교훈을 배워라 너희가 바른 길에서 벗어< > < !  Ｏ
나서 주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시도록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히에로니!> . <
무스 제롬 은 온전히 경배하라 라고 번역한다 히브리어 성서 에는 = > < !> . < >
낫쉐쿠 바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로 되어 있다 제롬은 바르 가 순수< = > . ‘ ’ <

하고 선택된 으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한 것이다 그의 > . [
주해서 에서는 바르 가 아들의 의미도 있으니까 아드님에게 입맞추< > ‘ ’ ‘ <

라 로 번역될 수 있다고 쓰고 있음 예컨대 시몬 바르 요한나 요한의 !> ]. < =
아들 시몬 바르나바 바나바 예언자의 아들 을 들 수 있다 리라 는 > , < = = > . < >
아드님에게 입맞추라 로 번역한다 즉 아드님에게 입맞추라 는 또한 < !> . < >
주님이시며 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외와 겸손으로써 받아들여라 라< !>

는 뜻이기도 하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땅에 몸을 겸손히 던지고 예수의 . 
발과 발자국에 입맞추었다. 

나 루터 는 아드님에게 입맞춘다 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 , < > <Ｏ
의 진정한 훈육 훈련 임을 나타낸다고 본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 ]> . < > 
즉 아드님에게 입맞추는 것 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기 자< > <
신 안에 지니고 다니는 것 이란 뜻이라고 본다 갈 나는 내 몸에 > . [ 6:17-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 
그리스도를 그 육신에 입맞출 수도 없고 붙잡아 둘 수 도 없다 그러므< , .>
로 오직 영 안에서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수난을 기꺼이 < > <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께 영 안에서 입맞출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 .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수난을 통하여 우리는 훈련받는다 히 징 . [ 12:11-
계 훈육 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 ]
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 
가져다 줍니다 결국 불가타성경의 번역 이 문자적으로는 틀렸지만. ] < > [‘ 



바르 는 훈육 또는 훈련 의 의미가 없기 때문임 의미상으로는 매우 올’ ‘ ’ ‘ ’ ], 
바르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하심이 지체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 Ｏ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부분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신!>: <
속히 경배하라 너희가 그의 진노로 망하지 않도록 또 너희가 그의 진노! ! 
가 아직 멀리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이다 그러나 그의 진노는 신!> . 
속히 불타 오를 것이다 갑자기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가 올 것이. 
다 마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 [ 24:48-50- , , ‘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 , , 
이다 또 살전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 [ 5:2-3- ,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갑자기 . ‘ , ’ ,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도 있다, ] . 
이것은 경악할 경고 이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종결구 가 있< > . < >
다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 !>

아드님에게 입맞추어라 경배하라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겨라 그리< [= !] ! Ｏ
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절 의 요약!> ‘12 ’
이다 하나님 자신이 주님 이신 한 그리스도께서도 주님 이시고 영원히 . ‘ ’ , ‘ ’ , 
주님 으로 계신다 왜냐 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에 ‘ ’ ! 
대한 권세를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칼빈3)
절의 해석10-11⓵

여기서 다윗은 악인 불신자 에게 회개를 호소한다 이 호소는 모든 < = > . Ｏ
사람에 대한 호소이기도 하다 지혜의 시작은 사람이 자신의 오만을 내. < , 
려 놓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자신을 맡길 때 라고 다윗은 말한다 가장 먼, > .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을 배워야 한다, < > !



절의 해석12⓶
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 5:23-Ｏ

지 않는다 바르 는 아들 인 동시에 선택된 사람 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 ’ ‘ ’ ‘ ’ . 
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분이시며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 
셨으니 사람과 천사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 . [ 6:27-
사람의 아들 인자 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 ].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절의 위로 가 따른다 욜 그러나 주님< > .[ 2:32-Ｏ
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 
그분을 믿는 사람 의 그 분 은 하나님에게도 또한 그리스도에게도 적용< > ‘ ’ , 

된다 그러나  시편 편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 가 더 적절하다. < 2 . , < > !

바이저 의 해석4) [Weiser]
여기서는 이방 민족의 회심 이 선포된다 시편 편 의 하나님에 < > . < 2 > <Ｏ

대한 조건없는 경외 는 신약성서 에서 시편 편 을 메시아적 의미에> , < > < 2 > <
서 해석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관련시키는 것 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 
행 과 히 과 히 이 대표적이다[ 13:33] [ 1:5] [ 5:5] . 

총괄3. 
시편 편 은 군왕 시편 인데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주해자들이 일< 2 > < > , Ο

치하여 말하듯이 시편 편 은 동시에 메시아 그리스도 를 예언하는 시, < 2 > < [= ]
편 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

멜란히톤 인문주의자이며 종교개혁자 의 [Melanchthon: : 1497-1560]Ο
그리스도의 나라 에서< > :

그리스도께서는 요 에서 이렇게 위로에 찬 말씀을 해 주셨- [ 10:28-29]
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 . 「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 , 
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의 .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에클레시아와 그리스도신자들은 -
핍박을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 . 
의 큰 보화와 힘은 죄의 용서 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신 것이며‘ ’ , , 
은혜로우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요 에서 예. . [ 17:2]
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 「
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 , 
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
다 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 8:17- , .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 
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에서 , ]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고 마 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 16:24] , 「
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 “ , , 
고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있으며 딤후 에서는 바울 사도는 디모, .” , [ 3:12]」
데에게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 「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

진실로 마지막 심판 이 있기 전에 적 그리스도의 통치 가 있을 - < > < ( ) >敵
것이고 그 후에 그리스도 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폐하실, < > < > 
것이다 벧후 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 3:3-15] :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 . 「
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려 , ,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찌되었는냐. “ ?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 ,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 [ 90:4].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 
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 버. 
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 ?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 
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의가 깃들어 ?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유다인들은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에 대하여 말하면서 마치 - < >[= ] , 
세상의 나라 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은 사용하는 이사야 나 < > < >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서 와 사도들의 < > . < > <

글 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는 영원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이 따> < > , 
에서는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다 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서< > . < >
들을 복음 에 따라서 해석 해야만 한다 사도들 자신들도 사도행< > < > . < > <
전 자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장의 바울 사도의 비시디아의 안디>[2 13
옥에서의 설교 등 에서 다윗 왕국에 대하여 약속된 모든 것 을 그리스] < > <
도의 영적인 나라와 에클레시아 에 대한 말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스도 > , 
에클레시아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 고 보고 있다< > . 

더 나아가 예언자 들 자신이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는 영- , < > < = > <
적 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사 에서도 이사야 예언자는> .  [ 53:10-12] ,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 . 「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 ,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 . “
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 . 
의롭게 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는 죽는 .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 , 
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섰다.”」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 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 어떤 - < > , 
세상 나라 도 이 땅 위에서는 영원하지 않으므로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 > , 

말들이 마치 세상의 왕국 에 대하여 말하듯이 들릴지라도 실은 그것은 , < > , 
영적인 나라 를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영적으로 해석 해야 한다< > , < > .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 < > <

과 믿음 을 통하여 그리스도 에클레시아 안에서 시작했지만 이 땅 위에> , <
서 에클레시아는 핍박을 받으면서 온갖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유지되, 
고 마침내 미래의 영생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히 존재할 것 이다>, < , > .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와 에클레시아 가 이 땅에서 마지막 - < > < > < >, <
심판 이 이르기 전에 당하게 될 핍박 에 대하여 시편 편 에서도 그렇> < > [ 2 ]
게 말한 것이다. :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버리자 이 사슬“ . 
을 끊어 버리자 하는가” ?」

 

성서본문4.
히브리어 성서(1)
한글 음역 과 어순에 따른 번역1)< > < >



절 람마 라케슈 고임 울레움밈 예흐구 리크 어찌하여 분노하며 열방1 : [ , , 
이 민족들이 경영하는고 허사를, , , ]

절 이트앛체부 말레케 에레츠 웨로제님 모세두 야하드 알 아도나이 웨2 :
알 메쉬호 나서며 군왕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꾀하여 서로 대적하며[ , , , , , , , 
야훼 와 그 기름부음 받은 자를, , ]

절 네나테카 에트 모세로테모 웨나쉴리카 밈멘누 아보테모 우리가 끊3 : [
고 그 맨 것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우리에게서 그 결박을, -, , , , ]

절 요쉡 밧솨마임 이세하크 아도나이 일르아그 라모 계신 이가 하늘4 : [ , 
에 웃으심이여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을, , , , ]

절 아즈 예다벨 엘레모 베앞포 우바하로노 예바할레모 그 때에 이르시5 : [ , 
기를 하시리로다 그들을 분을 발하며 놀라게 하여 진노하사, , , , ]– 

절 와아니 나사케티 말르키 알 치욘 할 카데쉬 내가 세웠다 나의 왕6 : [ , , 
을 에 시온 산 내 거룩한, , , , ]

절 아사페라 엘 호크 아도나이 아마르 엘라이 베니 앝타 아니 하욤 옐7 :
리데티카 내가 전하노라 을 명령 야훼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게 내 [ - , , , , - , , 
아들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 , , ]

절 쉐알 밈멘니 웨에테나 고임 나할라테카 와아훗자테카 아페세 아레8 :
츠 구하라 내게 내가 주리니 열방을 네 유업으로 네 소유가 끝까지 [ , , - , , , , 
이르리도다 땅, ]

절 테로엠 베쉐베트 바르젤 키켈리 요첼 테나페쳄 네가 그들을 깨뜨9 : , , [ -
림이여 장으로 철 그릇같이 질 부수리라 하시도다, - , , , , ]

절 웨앝타 멜라킴 하세킬루 히와세루 쇼페테 아레츠 그런즉 군왕들10 : [ , 
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재판관들아 세상의, , , , ]

절 이베두 에트 아도나이 베이르아 웨길루 비르아디 섬기고 야훼11 : [ , -, 
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 , ]

절 낫쉐쿠 바르 펜 예에나프 웨토베두 데레크 키 이브알 킴아트 앞포 12 :



아쉬레 콜 호세 보 켈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 )[ , , , 
심으로 너희가 망하리니 길에서 급하심이라 그의 진노가 복이 , - , , -, , -, , 
있도다 다 모든 사람은 피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야훼를, (= ), (= ), ]

그리스어 칠십인역 히브리어 성서와 비교한 중요 발췌 구절 한글(2)< >[ ]:
음역과 영어번역 과 독일어번역 를 종합한 <NETS> <Septuaginta Deutsch>
번역

절 파레스테산 호이 바실레이스 테스 게스 카이 호이 아르콘테스 쉬넼2 :
떼산 에피 토 아우토 카다 투 퀴리우 카이 카타 투 크리스투 아우투 디앞
살마 땅의 왕들이 나란히 섰으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분의 [= , 
기름부음 받은 이 에 대항하였다(his anointed) ]

절 호 카토이콘 엔 우라노이스 에크겔라세타이 아우투스 카이 호 퀴리4 :
오스 에크뮠테리에이 아우투스 하늘에 계시는 이가 비웃으실 것이며 주[=
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절 토테 랄레세이 프로스 아우투스 엔 오르게 아우투 카이 엔 토 뤼모 5 :
아우투 타랔세이 아우투스 그 때에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진노 속에서 [=
말씀하실 것이며 그분의 분노 속에서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

절 에고 데 카테스타뗀 바실류스 휘프 아우투 에피 시온 오로스 토 하6 :
기온 아우투 그러나 나는 그분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졌다 시온에 그분[=“ . ! 
의 거룩한 산에!]

절 디앙겔론 토 프로스타그마 퀴리우 퀴리오스 에이펜 프로스 메 휘오7 :
스 무 에이 쉬 에고 세메론 게겐네카 세 그 때에 내가 주님의 칙령을 선[=
포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 . .]

절 둘류사테 토 퀴리오 엔 포보 카이 아갈리아스떼 아우토 엔 트로무11 :
주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림으로 그분을 기뻐하라[= !]

절 드랔사스떼 파이데이아스 메포테 오르기스떼 퀴리오스 카이 아폴12 :
레이스떼 엨스 호두 디카이오스 호탄 에크카우떼 엔 타케이 호 뛰모스 아



우투 마카리오이 판테스 호이 페포이또테스 에프 아우토 주님께서 진노[=
하시지 않도록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분의 진노가 급하시면 너가 바른 길! , 
에서 벗어나 망할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



예수전(202)
김 형 철 역( )塚本虎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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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장 절 마태 누가 요한 15 22 ( 27:33, 23:32-33a, 19:17)

병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에 데22 --- “ ”---
리고 갔다.

예수는 로마 병졸에게 땅바닥에 끌리듯이 예루살렘 거리를 형장으로 끌
려갔다 간신히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이기 . 5, 6
때문에 그 행렬로 거리는 가득 차고 양편의 창이란 창은 사람의 얼굴로 
가득하였다 누가에만 있는 기사인데 두 죄수도 함께 끌려갔다 그. (23:32). 
리고 그 행렬은 성문을 나서서 골고다라고 하는 형장에 닿았다.

예수의 재판이 벌어졌던 총독 빌라도의 관저가 보통 믿고 있는 대로 성
전 경역의 서북단에 있는 안토니아 성채 지금의 병영이 있는 곳이었는지 , 
또는 윗동리의 서북단의 헤롯 궁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의 의견이 아
직껏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골고다의 소재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서 설. 
명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직 정설이 없다 보통으론 오늘날의 성묘교회가 . 
있는 곳이라고 하고 예수는 안토니아에서 이곳까지 걸으셨다고 여겨 이 
행로를 비아 도로로사 고난의 길 이란 뜻 라고 하여 순례(Via dolorosa “ ” )
의 장소가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순례자가 걸어 다니고 있는 . 
이 행로의 역사적 정확도를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른바 신자
들 중에는 이 길을 걷는 것을 제법 무슨 선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
는 자도 있어서 그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적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려는 것뿐이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 행로를 십자가의 길 라고 부르며 “ ” Via crucis 13
세기 이래로 프란시스파 교단에 그 감호를 맡기고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 수난의 길 요소 요소에 돌이나 예배당으로 몇 개의 소위 유“Statio”(
소 라는 것을 만들어 순례자는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믿어온 성묘 에서 ) , “ ”
철야한 후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과는 반대로 성스러운 순행을 하여 빌라
도의 관저 앞 즉 안토니아에서 순례를 마쳤다고 한다 현재는 안토니아를 . 
출발점으로 하여 곳의 유소 가 설치되어 순례자는 각 정류소마다 14 Statio( )
걸음을 멈추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제 유소인 성묘까지 가14 
는 것으로 되어있다.

성전 자리의 북쪽에 스데반 문에서 성전과 병행하여 서쪽으로 가는 싯
치 마리암 거리가 옛날의 빌라도 관저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은 병영이 되
어 있는 곳에 오면 우측으로 프란체스코파의 예배당이 있다 이곳이 성서. 
에서 말하는 가바다인데 요 그곳이 출발점인 제 의 유소이다 여기( 19:13), 1 . 
서 예수는 빌라도에게 사형집행을 받았다고 한다 근년 여기서 다다미 반. 
장 넓이에 두께 센티 정도 되는 로마풍의 부석 한 조각을 발견하30 ( ) 敷石
였다고 한다.

병영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에 제 의 유소가 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2 . 
신 곳이라고 이른다 그 조금 앞 우측으로 프란체스코파의 수도원이 있고 . 
그곳에 소위 엑세호모 아치가 있다 이 수도원에는 로마병졸들이 주사위놀. 
이를 하였던 반 이란 것이 있다( ) .盤

거기서부터 미터쯤 가면 다메섹문에서부터 오는 거리와 만나고 160-70
좌측으로 꺾이는 모서리에 아르메니아인의 수도원이 있다 그 모서리에서 . 
조금 가면 제 의 유소가 있다 여기서 예수는 십자가의 무게를 못 이겨 3 . 
쓰러지셨다 그 길을 좀 더 간 좌측에 제 유소가 있다 예수가 어머니 마. 4 . 
리아와 만난 곳이라 한다 조금 가서 오른쪽으로 에스 세라이 거리를 서. 
쪽으로 가게 되는 곳이 제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5, 



졌다고 한다 좌측의 어느 집 모서리에는 예수의 손자국까지 남아있다 조. . 
금 그 거리를 오르면 예수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는 베로니카의 집이 
있다 제 강 참조 그곳이 제 이다 이 손수건은 지금도 바티칸에 보존되( 38 ). 6 . 
어있는데 년 전쯤에 현미경으로 검사하였던 바 분명하게 피가 묻어있10 , 
었다고 런던 타임즈에 나와 있었다 구태여 미신이라고 내세울 것은 없을. 
지 모른다.

이 길이 다메섹거리와 만나는 곳에 제 유소가 있다 정의의 문이라고 7 . 
이르며 여기서 예수는 성읍 밖으로 끌려 나갔는데 이곳에서 다시 십자가 
아래 쓰러지셨다 또 조금 가면 그리스교의 수도원이 있고 벽에 흑십자가 . 
있는 곳이 제 유소 이곳에서 예수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씀하셨다8 , .

이로써 비아 도로로사의 바깥 부분이 끝나고 예수가 세 번째 십자가 밑
에 쓰러지신 곳이 제 벌거벗긴 곳이 제 못 박힌 곳이 제 십자가9, 10, 11, 
상에서 죽은 곳이 제 십자가에서 내려진 곳이 제 무덤에 묻힌 곳이 12, 13, 
제 이 여섯의 유소는 성묘교회 안에 있다 십자가의 길의 전체 길이는 14, . 

미터 정도이다500 .
이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의 길인데 세기경부터는 유럽에서 수15

도원 곁에 그 모형을 만드는 일이 허용되고 세기 이후에는 그밖의 장소18
에도 만들 수 있도록 되었다 그리고 교황의 허가만 있으면 개인에게도 . 
그것이 가능해졌다 산의 언덕길 같은 곳에도 만들고 각 유소에는 그리스. 
도 수난의 그림이나 조각을 장식하고 나무 십자가를 세운다 수도승이 그. 
곳에서 무언가를 읽고 순례자가 주기도와 아베 마리아 등을 부른다. 

즉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그리스도 고난의 고적이 아니고 가톨릭의 신
앙이다 이 십자가의 길을 순례하는 데 공덕이 따르는 것이다 가틀릭이 . . 
정한 바에 의하면 이 길을 걸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는다 따라서 이 순. 
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 법상 복잡한 규칙이 있다 즉. 

사유 를 받기 위해서는 사적 기도에서는 각 유소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의 십  ( ) . 赦宥
자가 길의 수행에는 적어도 이를 선창하는 사제가 두 사람의 시종인 또는 성가대원과 함께 



각 유소를 걸어야 한다 신자는 각 유소마다 적어도 무릎을 꿇어야 한다 년 성좌공. (1918
보 그러나 사유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
정해져있다 년 월 일의 교황령에 의하면 십자가의 길을 합법적으로 행할 때마다 . 1931 10 20
전 사유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의 설정일이나 그로부터 개월 이. 1
내에 회 십자가의 길을 행하고 또한 성체를 받은 자에게는 더더욱 전 사유가 주어진10
다 십자가의 길의 각 유소를 찾아가는 것이 정당한 이유로 할 수 없는 자도 그 때문에 .....
권한 있는 사제로부터 축복 받은 십자가상을 손에 쥐고 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몸에 지니고 주기도문 천사 축문 영송 회를 부르는 자는 십자가의 길의 사유를 받을 ..... , , 20
수 있다 중병인은 오늘날에는 이같은 십자가를 숭배하는 입맞춤 숙시 등 것으로 ..... ( , ( ) ) 熟視
족하다고 인정받는다 년 성좌공보 이상 가톨릭대사전 에 의거함. (1931, 33 ). [ ] .

면죄라고 하면 세기의 종교개혁 당시를 떠올리는 독자 여러분은 세16 20
기의 오늘날에도 백주에 공공연히 그것도 자못 엄숙하게 이같은 일이 행
해지고 있다는 것에 놀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눈앞에서 일
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그것도 가톨릭의 근본 신앙에서 파생하는 것이기 . 
때문에 가톨릭교회가 존속하는 한 더욱 번성할지언정 쇠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

유명한 탐험가 스웬 헤딘 일본에도 두 번 온 일이 있고 나도 학생시---
절에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은 그의 예루살렘 에서 이 십자가의 길에 --- [ ]
대하여 쓰기를 예루살렘의 모든 신성한 장소 중에서 비아 도로로사 이상“
으로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없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 유소에 대하여 ” . 1
여기서 비아 도로로사가 시작된다 그곳은 세계역사상 최대의 희곡의 장“ . 

면이다 어떤 다른 사건도 인류의 발전에 보다 깊은 교섭을 갖지 못하기 . 
때문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역사적 정확성 여” . 
부는 둘째 치고 예수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길에 대하여 
한없는 존경과 감사와 경건의 염을 가진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
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고적을 방문하는 것에 무슨 공덕이나 특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있을 까닭이 없다 헤딘은 제 유소에 대하여 . . 1



다음과 같이 말을 잇는다 이곳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일찍이 인간이라는 ---“
인간이 걸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걷기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년 동. 2000
안 무수한 순례자들이 그 발자취를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예수와 같은 행로를 걸으면서 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으셨으나 그들은 그. 
가 십자가를 지신 그 자취를 구경하면서 라고 하는 말이 적당하지 않으, 
면 고작 예수수의 고난을 묵상 하면서 걷고 있다 예수는 인간을 위하여“ ” . ,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는 죽으시기 위하여 그들은 살기 위하여 , , 
걷고 있다 저는 죽음으로의 행진이고 이는 삶으로의 도피이다 이를 생각. . 
할 때 나는 왠지 모르게 셴키빗치의 소설 쿼바디스 의 장면 네로의 박[ ] ---
해를 피하여 로마에서 달아나려 하는 베드로와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에 들어가려는 예수가 아피안 가도에서 딱 맞닥뜨린 장면을 상
기한다 양자는 상행열차와 하행열차처럼 방향이 반대인 것이다. . 

예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는 자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
를 지고 나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다 개의 유소를 걸으면서 기도” . 14
를 하거나 영가를 부르거나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 
걷는다는 것은 이른바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자기를 버리는 일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와 연분을 끊고 자기 자신의 . 
구원에 대해서조차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일이다 난행 고행에 의하여 . 
또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냈다고 하여 특별한 은전에 끼어들려고 하
는 그 마음 그 근성을 우리들은 바리새주의라고 하고 로마 가톨릭주의라, 
고 한다 특권주의이고 귀족주의이다 자기중심이다. . .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든지 그리스도를 흉내 낸다든지 십자가를 , 
진다든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든지 하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 , 
들리지만 그러나 세상에 이만큼 추하게 남용된 말은 없으며 이만큼 그리
스도의 정신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없다 호화스런 궁전에서 왕후의 생활. 



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권화라고 자처하는 자가 있고 수도원에 들어가 독
신생활이라도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밟는 것이라고 생각
하는 자가 있다 십자가를 늘어뜨리거나 꾸벅거리거나 이것에 입맞춤을 하. 
는 사람은 있어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다 수난극을 연출하는 사람이. 
나 관람하는 사람은 있어도 스스로 못 박히기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
는 사람은 없다. 

헤딘은 비아 도로로사의 항목을 끝맺으면서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
럽고 고귀한 그리고 가장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수호해야할 장소인데도 
서로 적의를 품고 있는 교회 각파의 교직자들은 이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어 버리고 이익과 특권의 영역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치고 , 
받고 하는 난장판을 진압하기 위하여 터키의 군대가 그리스도교를 감시 
감독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는데 뿌리가 잘못 되어있으니 악한 열매가 
달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종교의 보통의 모습이. 
므로 아무런 이상할 게 없으나 다만 그리스도가 이러한 종교를 만들기 위
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거의 시작이라고 하여도 좋을 만큼 오늘날 일본에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모쪼록 이같은 십자가의 길 순례를 고마워하는 그리스. 
도교만은 우리나라에 뿌리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한낮의 상상< >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 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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